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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CHRISTIE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공동성명공동성명공동성명공동성명 

 

“뉴욕과 뉴저지가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가정, 사회 인프라, 상업시설 및 우리 경제에 엄청난 

피해를 안겨주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. 우리는 우리 두 주의 경제가 독립적으로든 

연합해서든 중요함을 인식하고 의회 및 Obama행정부와 한마음이 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

우리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원조를 지체없이 제공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. 

 

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은 경계선만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. 우리 두 주는 미국에서 우리의 현지 

경제와 세계 금융시장, 수송, 하이웨이 인프라 및 관광 면에서 서로의 이익이 교차하고 중복되는  

혼합된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산실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경제적∙지리적 요소로 인해 우리와 

의회대표단은 가급적 신속하게 우리 두 주에 적절한 연방 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

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. 

 

정치적 배경과는 상관 없이 모든 주민들께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: 우리는 올해가 다가기 전에 

원조를 위한 완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길 원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할테지만, 이번 

원조는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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